
한미정상회담 즈음한 사드철회 평화회의 입장문< >
선의에는 선의로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

월 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한반도의 정세는 월5 22 4 27
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의 감동도 잠시 일 예정되었던 남북고위, 16
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되고 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또한 멈춰서는 등5
따뜻했던 평화정세가 급속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
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선언하였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 억류 미국인 석방 등 선제적,
인 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정작 정부는 전략자산인 스텔스기가 참가하고 의 참, F-22 B-52
여도 예정되는 등 작년보다 강도 높게 실행되는 한미 양국 공군의 맥스 선더 훈련을 수수
방관하는 것으로 화답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이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 ' .
하자 통일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선의에는 선의로 답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 성공에 아직도 취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4. 27 .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구세력의 표를 의식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선의를 조심스러워 할 수.
는 있으나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실행.
하여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의지를 북한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보여주고 한반도,
의 항구적 평화를 향한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활로의 시작은 사드 배치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는 데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북.
한의 비핵화 선언과 선제적 실천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심으려는 불순한 의MD
도의 유일한 핑계마저 사라진 이때 사드 배치 중단은 그 어떤 조치보다 진정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의지 표명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드 배치를 위한 절차 진행을 고집한다.
는 것은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판문점 선언을
우리가 먼저 위반하는 것이며 언제고 지난 일과 같이 남북간 북미간 긴장을 야기시킬 것, 16
입니다.

따라서 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항구적 평화를 향한 적극적 의지 표명을 동아시아22
전쟁위기의 씨앗인 사드 배치의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미국의 핵전략자산 철수를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한미 양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일부터 오늘까지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정세에 정부의 안이한 행동들이 어16
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절실히 경험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북한의 일방적 거부 표시.
에 대해 정작 북한에 대한 분노보다는 실질적 평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움과
불안에 먼저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다.



시 희망으로 바꾸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없는. ,
한반도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모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열매를 키워내시길 간절히 염
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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